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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무

역 합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며 중국을 향해 경고

장을 날렸다.

지난 31일‘문화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중국은 매우 나쁜, 27년 만

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중국은 우리 농산

품 구매를 시작하기로 돼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

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이것이 그들의 문제다. 그들은 그냥 이행하지 

않는다”며“우리 팀이 지금 그들과 (무역) 협상을 하

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바꾼다.”고 비판했다. 

또“그들은‘졸린 조’처럼 민주당의 융통성 없는 사

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아마 우리의 

(내년) 대선을 기다릴 것”이라며“그러면 그들은 지난 

30년간처럼 대단한 합의를 만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좋게 미국을 계속 뜯어먹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중국이 내년 대선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기다리기의 문제점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

다면 그들이 얻는 합의가 현재 협상보다 훨씬 더 가혹

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라며“우리는 과거 지도자들은 결코 갖지 못한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사실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중국은 나와 합

의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라며“그러나 내가 합의

할지 말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 중국에 달려 있지 않

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는‘진정성’을 먼저 보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쉽게 물

러서지 않고 있다. 

트럼프, 중국에 경고
“재선 성공하면 무역 합의 아예 없을 수도”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1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

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5만7천34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5만1천137대) 대비12% 증가한 것이

며, 작년 8월 이후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달에도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전체 현대

차 판매량 가운데 61%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했

다. 싼타페(17%), 코나(53%), 아이오닉(141%), 투싼

(11%) 등이 전년 동월 대비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

했으며, 북미 시장을 겨냥해 만든 대형 SUV 팰리세

이드도 4천464대가 팔렸다. 

같은 기간 기아자동차도 미국 시장에서 5만3천

405대를 팔아 전년 동월(5만3천112대) 대비 0.6%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기아차의 연

간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얼마 전 JD파워의 차량 성능 실행·배치를 평가하

는 초기품질 부문(APEL)에서 1위를 차지한 포르테

가 전원 동월 대비 21.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

었다. 포르테는 5년연속 어필 어워드를 수상하며 컴

팩트 세단 부문에서 동급 차종을 뛰어넘는 우수성

을 가졌음이 입증됐다.

스포티지(22.3%)와 리오(22.9%)도 두 자릿수 판

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 시장서
12개월 연속 판매 증가

유럽 주요 중앙은행이 금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체결

했던 협약을 폐기하기로 했다. 

개별 중앙은행이 자유롭게 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됐지만, 국제 금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안전자산

인 금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낮기 때

문이다. 

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

쟁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을 펴면서 금값 강세가 당분

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0일‘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

(ECB)은 지난 26일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이 맺은‘중

앙은행 금 협약’(Central Bank Gold Agreement·C-

BGA)이 오는 9월 26일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CBGA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로존

(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과 스웨덴 릭스방크, 스

위스국립은행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1999년 9월 체

결됐다.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은 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었다. 협정 체결 이후 첫 5년간 유럽 중앙은행들의 연

간 금 매도량은 연간 400t으로 제한됐다. 이후 2004

년부터 2009년까지는 500t으로 늘었다가 다시 400t

으로 줄어든다.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이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을 팔기는커녕 사들이는 

중앙은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제 금값도 협정 체

결 당시보다 5배 가까이 오른 온스당 1,410달러에 거

래되고 있다. 사실상 금 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

진 셈이다. 

ECB는 이날 성명에서“최근 금시장의 유동성과 투

자자 기반이 (협정 체결 때보다) 개선됐다”면서“중앙

은행의 금 매도를 조정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량의 금을 매도할 계획을 세운 

중앙은행도 없다”고 전했다. 

유럽, ‘중앙은행 금 협약’ 9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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